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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ISAIAH 61의의의의 첫첫첫첫 번째번째번째번째 나이아가라나이아가라나이아가라나이아가라 폭포폭포폭포폭포 홈홈홈홈 수리수리수리수리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완료완료완료완료 발표발표발표발표 

 

오픈오픈오픈오픈 하우스는하우스는하우스는하우스는 직업직업직업직업 교육을교육을교육을교육을 제공하고제공하고제공하고제공하고 주변을주변을주변을주변을 활성화하고활성화하고활성화하고활성화하고 세금세금세금세금 수익을수익을수익을수익을 증대시킨증대시킨증대시킨증대시킨 성공적인성공적인성공적인성공적인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축하하였고축하하였고축하하였고축하하였고 적어도적어도적어도적어도 6개개개개 주택의주택의주택의주택의 우선우선우선우선 개조를개조를개조를개조를 진행진행진행진행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Isaiah 61 프로젝트(I61)가 진행한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의 빈 

건물을 변형하여 아름다운 집으로 만드는 홈 개조 프로젝트의 완료를 발표했습니다. 건설 기술의 

실업자 및 불완전 고용 사회 구성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인 I61은 이달 말에 주택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건설 재구축하는 작업에 약 75명의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의 몇 주택을 개조했습니다. 

 

“이 거슬리는 건물들을 집으로 전환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철거는 방지하고 이 재산은 다시 세금 

기반이 되고 참여자들은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나이아가라 폭포 지역에서 확신했던 처음 

프로젝트인 I61 프로그램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개조는 2215 Whitney 애비뉴에서 이뤄졌으며 I61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강사와 라이선스가 있는 

계약자들에 의해 감독 및 지원되었습니다. 통합 직업 훈련은 Orleans/Niagara 협동 교육 

서비스(BOCES) 교사들에 의해 제공되며 이들은 교실을 빈 집으로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I61는 

뉴욕 전력 당국의 자금 지원을 받았고 결국 I61는, 해당 수업의 규모를 3배르 늘렸고 2명의 교사를 

추가하였으며 공구와 전동 공구 및 교실 장비를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의 전후 사진은 여기 와 여기, 에서 각각 볼 수 있습니다. 

 

Isaiah 61 프로젝트의 전무 이사 Jim Haid는 “우리는 많은 I61의 파트너들과 같이 협력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잠재적인 최초의 주택 소유자에게 완전히 개조된 주택을 제공하게 되어 

기쁩니다. 노력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 나은 결정을 하려는 60개 이상의 지역 주민이 이 집을 

개조했습니다. 그들은 2215 Whitney 애비뉴를 회수하여, 이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자부심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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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A 사장 겸 최고 경영자인 Gil C. Quiniones은 “I61 프로젝트는 나이아가라 지역 주민을 위한 인력 

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뉴욕 주의 우선 순위를 반영합니다. 뉴욕 전력 당국은 열심히 일하는 

가족을 위한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돕는, 뉴욕 서부 전력 진행 수상을 통해 이 중요한 노력의 

파트너가 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I61와 나이아가라 폭포 지역 사회 개발은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 및 기타 뉴욕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에 접근 사실의 일부를 기반으로 실업 및 불완전 고용 나이아가라 폭포 

주민을 위한 무료 거래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012년에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인식하여, 뉴욕 주 서부 지역의 경제 개발위원회는 2013년 Highland 애비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North End에 위치한 빈 화재가 발생한 집 개조에 나이아가라 폭포 지역 사회 개발 

부서를 지원하기 위해 132,000 달러를 수여했습니다. 이 특정 개조된 구조는 이번 가을에 완료 시 

I61 Trades Training Facility 및 ReClaim Store로 변경될 것이며 총 6개의 주택이 시에서 I61로 

판매되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지역 사회 개발 이사인 Seth Piccirillo는 “주택이 다시 과세 대상으로 되었으며 이 

구역은 개선되었고 학생들은 직업 훈련을 받았습니다. 집의 판매는 실제적인 게임의 전환이며 

우리가 빈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재고하는데 필요한 정당성을 제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시장 Paul Dyster은 “나이아가라 폭포 시는 각각 500 달러에 I61에 빈 주택을 

판매했습니다. 지금까지 6개의 주택이 개조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앞으로도 더 있을 것입니다. 

결과는 더 많은 주택이 지역 주민에게 건설에서 가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활력과 행복을 처음 

주택 소유자에게 제공하며 이 주택들은 과세 대장에 반환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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